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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보여 드렸어요. “케이크를 망쳐 버렸어요!”

엄마는 실로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괜찮아. 같이 떼 보자.”

엄마는 실로가 케이크의 나머지 부분을 떼는 걸 

도와주셨어요. 두 사람은 떨어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모아 붙였어요.

“다 됐다. 서로 떨어졌던 부분이 보이지도 않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실로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남은 부분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실로는 다음 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케이크를 틀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빵이 

식도록 놓아두었어요. 그래서 이번 것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모든 케이크의 층을 구운 후, 실로는 모두 겹겹이 쌓아 

올리고 각 층 사이에 하얀 크림을 발랐어요. 그런 다음, 수제 

쿠키 몇 개를 케이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완성이에요!

하지만 실로의 표정은 일그러졌어요. 케이크는 실로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데가 전혀 없었거든요. 층 사이에 바른 하얀 

크림은 질질 흘러내렸고, 층이 비뚤어져 케이크가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실로는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다 망해 버렸어요!” 

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실로를 안아 주셨어요. “네가 만든 케이크는 정말 

예쁜걸. 맛도 엄청 좋을 것 같아!”

실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버릴래요. 분명 꼴지를 할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 주면 좀 도움이 될까?” 엄마의 말씀에

실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실로가 이 케이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로가 자신이 

해낸 일에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케이크를 

바라봤어요. 그림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만들 때도 재미있었어요.

이튿날, 학교에서 실로는 아이들이 만든 빵들을 

둘러보았어요. 자신이 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케이크들은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상자가 발표되었을 때, 실로는 2등을 했어요! 

1등은 레이시였죠!

레이시는 실로에게 달려가 실로를 꼭 안아 주었어요. “우리 

둘 다 해냈어!”

실로는 빙그레 웃었어요.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실로는 

자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기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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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그레첸 피클시머 키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실로는 멋진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색칠을 끝낸 실로는 크레파스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다 됐다!”

“그게 뭐야?” 친구인 레이시가 물었어요.

“학교 경연 대회에 낼 케이크야.” 실로는 레이시한테 잘 보이도록 

그림을 들어서 보여 주었어요.

“정말 멋지다!” 레이시가 말했어요.

“고마워!” 실로는 활짝 웃었어요. 실로는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도 모두 계획해 두었어요. 실로가 만들 

케이크는 4층짜리였는데, 두 층은 파란색으로, 다른 두 층은 

빨간색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마치 영국 국기처럼요. 빵 사이 

사이에는 하얀 크림을 바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만든 가장 맛 좋은 쿠키를 맨 위에 올릴 생각이었어요! 실로는 

1등 할 자신이 있었어요.

“넌 뭘 만들 거야?” 실로가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아마 나도 케이크를 만들 것 같아.” 

레이시가 대답했어요.

“네가 뭘 만들지 정말 기대돼.”

실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했어요. 

일을 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케이크 그림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실로는 모든 재료의 양을 주의 깊게 재고, 잘 섞어서 케이크 틀에 

반죽을 부었어요. 그런 다음, 틀을 오븐에 넣어 케이크의 첫 번째 층을 

구웠어요.

타이머가 꺼졌을 때, 실로는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실로는 

틀에서 케이크를 꺼내려 했지만, 케이크를 뒤집어 보니 반 이상이 틀 

바닥에 붙어 버린 상태였어요!

“아, 안 돼!” 실로가 비명을 질렀어요. 실로는 망가진 케이크를 


